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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인천항공대, 구명뗏목 활용 항공 인명 구조 훈련
- 해양경찰 헬기로 팽창식 구명뗏목 사용 선박사고 다수 인명 구조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10월 17일, 27일 이틀 동안 인

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왕산 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선박사고에 대비한 

항공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중부해경청 인천회전익항공대는 이번 훈련에서 헬기에서 내려온 

항공구조사가 구명뗏목*을 해상에 전개하고, 바다에 펼쳐진 구명뗏목

을 긴급 해상 피난 수단과 현장 구조 지휘소로 활용하는 구조 기법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눈길을 끌었다.

* 구명뗏목(구명벌, 救命筏, Life raft) :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

박에 타고 있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기구

훈련은 항해 중인 낚시어선이 암초에 충돌하여 복합 해양사고(전복,

침몰)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부해경청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와 항공

구조사를 사고 현장에 출동시켜 다수 인명을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하

여 실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회전익항공대 헬기는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항공구조사를 통해 구명뗏목을 펼쳐 바다에 표류하는 승선자들을 신

속히 구조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 연안구조정이 구

명뗏목에 대기 중인 승선자들을 육상으로 이송했다.

이어서 구조작업을 진행한 헬기와 항공구조사는 해상에 전개된 구명

뗏목을 인명구조 지휘소로 전환한 뒤, 침몰한 낚시어선을 수중 수색

하여 선박에 고립된 승선자들을 구조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인천회전익항공대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빠르게 현장

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항공기이지만, 헬기 체공 시간이 제한되고,

바다 위에서 항공구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 거점이 없다는 문제

점이 있다”며 “이에 따라 헬기에 실을 수 있는 소형 구명뗏목을 항공

구조사가 해상에서 전개하고, 구명뗏목을 긴급피난 수단과 현장 임시 

구조 거점으로 활용하여 인명구조를 실시하는 구조 기법을 활성화하

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헬기에 적

재된 구명뗏목을 해상 긴급피난 수단 및 현장 지휘소로 활용하여 항

공 구조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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